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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목회자의 긍정심리자본과 감정노동이 정서적 소진 및 라포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 188명을 대상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회자의 긍정심리자본은 심층연기 및 표면연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층연기는 정서적 소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면연기는 정서적 소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심층연기와 표면연기도 

라포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층연기와 표면연기는 긍정심리자본과 정서적 소진 및 라포르 간의 관

계를 유의하게 매개했으나, 심층연기는 긍정심리자본과 정서적 소진에 유의하게 매개되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목회자의 감정노

동을 관리하고 긍정심리자본과 라포르를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how a pasto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otional labor influence emotional exhaustion 

and rapport.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188 pastors, the results analyzed empirically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a pastor'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both deep acting 

and surface acting. Secondly, deep acting was not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emotional exhaustion, while surface 

acting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emotional exhaustion. Thirdly, both deep acting and surface acting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rapport. Fourthly, while both deep acting and surface act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otional exhaustion as well as rapport, deep acting did not significant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motional exhaus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to manage pastors' emotional labor 

and promot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ra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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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종교는 예배와 의식을 통해 절대자와의 교감을 추구하고 영적인 만족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사람이 직면하는 어

려움과 고통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위로를 제공한다. 성직자들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예배와 교리적 가르침과 신앙상담을 

통해 종교적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예배와 전도뿐만 아니라 심방과 개인 신앙상담, 소그

룹 모임 등의 목회활동을 통해 교인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보다 감정노동에 더 많

이 노현된다. 이는 기독교의 성서에 빌립보서 2:1-2처럼 목회자에게 교인들에게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를 추구하고 

교회 구성원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을 형성하라는 의미를 갖는 구절이 많은 것도 기독교 목회자들이 감정노동에 더 많이 노출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의 최근 조사결과인 트렌드모니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선정하여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높아지면서 종교의 중

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1]. 특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 자신의 종교에 독실한 믿음

을 가진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종교 선택의 배경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결과들은 현대 사회에서 종교와 종교 단체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며, 이런 변화는 영적인 리더십을 갖는 목회

자들에게 교회의 역할 재정립과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와 봉사, 그리고 성도들과의 새로운 관계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목회자의 감정노동이 강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기독교 전문 리소스 기관인 

‘처치앤서스(Church Answers)’의 회장인 샘 레이너(Sam Rainer) 목사가 쓴 ‘목회자들이 불안해하는 10가지 이유 및 극복 방안’

에서 목회자는 교인들의 개인적인 위기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유지하고 비밀로 해야만 하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소진

하게 만들어 번아웃(burnout)으로 지치게 한다고 강조하였다[2]. 

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목회자의 스트레스, 탈진, 심리적 갈등과 정신건강 등과의 관계를 밝힌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나[3-5], 목회자의 감정노동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확인한 경험적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한편,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은 개인이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등의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6]. 이는 특정 상황에서 목표를 성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신감과 의지를 포함하여 현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긍정적

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정서적 강인성과 관련이 있어서 직무만족, 조직 몰입, 이직

의도 등과 연관되며,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6]. 또한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직무과부하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의 일환으로서 타인에게 특정한 감정을 전달하거나 조절함으로

써 이루어지는 노동의 형태로 정서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7]. 이처럼 정서적 소진은 업무환경요

인과 관련되어 감정노동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주로 높은 업무 강도, 지속적인 감정적 투입, 감정적인 요구 등과 관련이 있으며 

감정적인 에너지 소비로 인해 개인의 정서적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8]. 한편, Chng(2012)은 싱가포르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의 소진과 영적 안녕감이 목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9], 이와 별도로 김영경(2006)은 직무로 인

한 목회자 사모들의 갈등관리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다[10].

이와 같이 목회자들은 종종 감정노동 대신 공감을 통해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인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

이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노동을 수행

할 때, 강박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쌓지 않아야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주변 이야기에 머물러 있지 않

고, 상대방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공감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먼저 건강해야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목회자인 경우, 무엇보다도 감정노동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신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공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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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목회자는 교회 내에서 다양한 감정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감정노동을 수행하

며, 결국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1-12]. 

따라서 본 연구는 목회자가 교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겪는 감정적인 측면으로 종교적 경향을 더욱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를 논의하고 해석하기 위해, 목회자의 긍정심리자본과 감정노동이 정서적 소진 및 라포르

(rappor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목회자의 감정노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회 내에서 긍정적인 정서 상태와 기

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긍정심리자본과 감정노동 간의 관계

긍정심리자본은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며, 이직의도와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

가 나타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3].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더욱 긍정심리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로 강조되고 있다[14.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 희망은 목표에 도달하는 경로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낙관

주의는 현실적인 자기 평가를 하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태도를 나타내며, 복원력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심리적 역량을 의미한다[15]. 이러한 개념들은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으로서 작용

하며,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3년에 Hochschild(1983)는 감정

노동의 개념을 처음 소개하였으며,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조직 구성원이 감정을 직접 조

절하지 않고도 감정 표현(예: 몸짓, 목소리 톤, 얼굴 표정 등)만을 하는 표면연기(surface acting)와 감정 자체를 조절하고 통제하

는 심층연기(deep acting)가 있다[16]. Grandey(2003)는 심층연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기술로 주의 환기(attentional 

deployment)와 인지적 변화(cognitive change) 등을 제시하였다[17]. 이러한 기술적 훈련을 통해 감정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목회자의 긍

정심리자본이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긍정심리자본은 심층연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긍정심리자본은 표면연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감정노동과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

Hochschild(1979)가 이 개념을 제안한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를 통해 감정노동이 직원의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을 조사해왔다[18]. 이러한 문제는 간호사, 병원 및 호텔 종사자, 콜센터 직원, 웨이터와 계산원과 같은 다양한 직업에서 조

사되었으며, 감정노동이 직원의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19]. 비록 Hochschild(1983)가 직접 고객과 상호 

작용하는 서비스 업무에 중점을 두었지만[16], 이전의 감정노동 연구는 개념을 다른 산업의 노동자나 내부 및 외부 고객과 상호 

작용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확장되었다[20]. Adelmann(1995)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노동이 증가함에 따

라 직원의 정서적 소진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19]. Smith(1992)는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노동이 

정서적 소진과 감정적 피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1]. Sutton(1991)은 채권 징수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정노동

이 정서적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찾아냈다[2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다양한 직무에서 감정노동과 정

서적 소진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감정노동이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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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3 : 심층연기는 정서적 소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표면연기는 정서적 소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감정노동과 라포르 간의 관계

감정노동과 라포르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이 조직 내 의사소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3]. 감정노동은 직원이 감정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며, 라포르는 

조직 내 의사소통 구조에 관한 개념이다[24]. 즉, 라포르는 조직 내 의사소통의 유동성과 유연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직 내에서의 정보 전달 및 의사소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재되어 있던 심층연기와 라포르는 정(+)의 역선형관계가 있고 표면연기와 라포르는 역U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과 라포르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조직 내 의사소통과 목회

자의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가설 5 : 심층연기는 라포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표면연기는 라포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감정노동의 매개효과

조직 수준에서 감정노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으나, 감정노동의 개인적인 긍정심리자본이 어떤 기제에 의해 조

직유효성 관련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목회자의 긍정심리자본과 정서적 소진 및 라

포르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감정노동을 설정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이 목회자의 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 감정노동과 연결시켰고, 더욱 막중한 목회자의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노동이 정서적 소진 및 라포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감정노동(심층연기 vs. 표면연기)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7 : 목회자의 심층연기는 긍정심리자본과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8 : 목회자의 표면연기는 긍정심리자본과 정서적 소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9 : 목회자의 심층연기는 긍정심리자본과 라포르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10 : 목회자의 표면연기는 긍정심리자본과 라포르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Fig. 1에 제시하였다.

H1

H2

Emotional 

Exhaustion
Deep Acting

Surface Act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3

H5

Rapport

H4

H6

Fig. 1. Hypothesized structural model



김준환· 임석진 / 긍정심리자본이 정서적 소진 및 라포르에 미치는 영향 : 감정노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59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본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목회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19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2부를 제외하고 18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EM)을 분석할 때는 최소 200개의 표본을 추천하며, 

표본 크기에 대한 결정은 모델의 복잡성,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 그리고 모델의 효과 크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5

개 이하의 잠재 변수를 포함하며, 각 잠재 변수에 대해 3개 이상의 측정 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Hair 등(2010)의 기준에 따

르면 150명 이상의 샘플이 있고[25], 중간 수준의 공통성(communality)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수 간의 관계를 더 간결하게 나

타낼 수 있어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으로 성별 분포는 남성이 140명, 여성은 48명으로 각각 74.5%와 25.5%로 구성되었다. 연령별 분

포는 전체적으로 40대(54.8%)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50대(30.3%), 30대(10.1%), 60대(2.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기간은 5년-10년(40.6%), 1년-5년(17.1%), 10년 이상(13.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83.3%와 미혼이 

16.7%이며, 학력수준의 경우에는 대졸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졸 이상(28.9%) 순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의 측정 도구는 변수 간의 상호 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측정문항들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기반으로 채택한 총 16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26]. PCQ의 문항들은 각 하위 척도에 해당하는 특성

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희망 척도의 문항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평가하며, 낙관성 척도의 문항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고 희망을 유지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감정노동은 조

직 내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능력 및 경험을 일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감정의 표현, 조절 및 관리를 의미하며, 이는 

직무에 따라 요구되는 감정적인 노력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Brotheridge & Lee(2002)가 개발한 감정노동 척도

(emotional labor scale, ELS)는 심층연기와 표면연기를 각각 3개의 문항을 채택하여, 이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27]. 정서적 소

진은 직무나 업무에서 지속적인 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해 내면적인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으로 Halbesleben & Demerouti(2005)

가 개발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28]. 마지막으로 라포르는 상호 간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며 Gremler & 

Gwinner(2008)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용하여 6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29].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은 SPSS 27.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개념들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긍정심리자본, 심층연기 및 표면연기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942, .769, .675이며, 정서적 소진은 .726, 라포르는 .873으로 나타나 Nunnally(1978)가 적합하다고 제시

한 신뢰도 지수로 모두 높은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0]. 또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정서적 소진과 라포르가 

가장 높은 상관(r = .751)을 보였고, 표면연기와 정서적 소진이 가장 낮은 상관(r = .421)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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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변인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긍정심리자본 3.7763 .6470 (.942)

2. 심층연기 3.7535 .6694 .681*** (.769)

3. 표면연기 3.3901 .7306 .483*** .472*** (.675)

4. 정서적 소진 3.6394 .7465 .551*** .468*** .421*** (.726)

5. 라포르 3.6809 .6837 .680*** .623*** .502*** .751*** (.873)

Note : ***p < .001. Numbers in parentheses a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4.2 측정모형 검증

AMOS 27.0을 사용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

하여 각 잠재변인을 이루는 관측변인들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 = 316.334, df = 194, CFI = 949, IFI = 

.950, TLI = .939, RMR = .048, RMSEA=.058로써, Hu and Bentler(1999)가 제시한 기준(CFI>.90; IFI>.90; TLI>.90; 

RMR<.05; RMSEA<.08)을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적합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31].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문항들

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60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도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이 있으며, 구성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CCR)는 .7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있

다고 할 수 있다[25]. 

Table 2.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변인 문항 C.R. 표준화계수 AVE CCR 변인 문항 C.R. 표준화계수 AVE CCR

긍정

심리

자본 

Self-Efficacy

Hope

Optimism

Resilience

-

13.383

12.617

12.121

.790

.890

.844

.817

.699 .903 정서적 

소진

EE1

EE2

EE3

EE4

EE5

-

10.695

11.015

8.784

7.270

.743

.822

.860

.673

.571

.549 .857

심층

연기

DA1

DA2

DA3

-

7.190

7.347

.679

.844

.660

.536 .774

라포르

R1

R2

R3

R4

R5

R6

-

8.544

7.761

9.200

9.264

8.342

.656

.620

.659

.821

.830

.720

.522 .866

표면

연기

SA1

SA2

SA3

-

4.330

5.209

.598

.922

.544

.501 .740

4.3 가설검증 결과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결과를 살펴보았다. χ² = 357.068, df = 198, CFI = .933, 

IFI = .934, TLI = .922, RMR=.051, RMSEA = .066으로 적합도 판단의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1]. Table 3

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심리자본은 목회자의 심층연기와 표면연기에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2는 채택되었으며, 심층연기는 정서적 소진에 유의하지 않는 부(-)적 관계로 나타나 가설3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표면연기

는 정서적 소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 4는 지지되었다. 또한 심층연기는 라포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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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으며, 표면연기도 라포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도 지지되었다. 다음

으로 감정노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7.0에 Hayes(2018)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설치하여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32], 분포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bias-corrected 방법으로 표본 5,000개를 추출하였다. Table 4는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을 검증한 결과이며, 긍정심리자본과 정서적 소진 간의 표면연기는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8은 지지되었지만, 심층연기는 0

이 포함되어 가설 7은 기각되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과 라포르 간의 심층연기와 표면연기에 대한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9, 10

은 채택되었다. 

Table 3.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가설 인과 관계 Standardized Coefficient T-values 결과 

가설 1 긍정심리자본 → 심층연기 .777 8.544*** 채택

가설 2 긍정심리자본 → 표면연기 .520 5.416*** 채택

가설 3 심층연기 → 정서적 소진 -.047 -.341 기각

가설4 표면연기 → 정서적 소진 1.354 4.639*** 채택

가설 5 심층연기 → 라포르 .290 2.726** 채택

가설 6 표면연기 → 라포르 1.015 4.588*** 채택

Note : ***p < .001, **p < .01

Table 4. Results of testing mediating effects

가설 인과 관계 추정치 Boot SE
95% 신뢰구간 

Boot LLCI Boot ULCI

가설 7 긍정심리자본 → 심층연기 → 정서적 소진 .099 .069 -.035 .236

가설 8 긍정심리자본 → 표면연기 → 정서적 소진 .062 .030 .011 .129

가설 9 긍정심리자본 → 심층연기 → 라포르 .181 .052 .081 .288

가설 10 긍정심리자본 → 표면연기 → 라포르 .058 .023 .018 .106

5.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종교 및 목회 분야에서의 조직 내 정서적 건강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안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목회자들의 긍정심리자본이 정서적 소진 및 라포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여, 조직 내에서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감정노동이 목회자의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고려하여, 목회자들은 진정성과 소통 훈련을 통해 감정노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종교 및 목회 분야에서 목회자들의 정서적 건강과 조직 내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종교관련 연구 및 교육 활

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종교적 리더십의 특별한 역할과 함께, 목회자들의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감정노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조직 내에서의 업무수행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 종교 및 목회 분야의 실무자들은 이러

한 결과를 참고하여, 조직 내에서 긍정심리자본을 통해 목회자들의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리더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33]. 목회자가 내적으로 갖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은 실제로 감정노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직무 수행 중 감정적 행동 패턴을 조절하고, 바람직한 심층연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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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감정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감정의 표현만을 중시하는 표면연기가 아닌, 내적 감정

상태의 변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내적 감정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표면적인 감정 표현만을 추구하는 경우, 이는 스

트레스를 유발하고 감정의 부조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목회자는 감정적 자원을 집중하게 되고 교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감정노동을 수행함에 있어 심층연기가 표면연기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

만, 본 연구에서는 심층연기가 정서적 소진을 완화시키는데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적 감정상태의 중요성을 간

과하고 표면적인 감정 표현에만 의존하는 경우 정서적 소진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궁극적으로, 업무량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방식에서 비롯된 관계는 직무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개인을 위한 멘탈 케어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의 케어뿐 만 

아니라 종교 조직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지원과 케어가 병행되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의 멘탈 케어는 일상적인 휴식, 휴가, 운

동, 취미 등을 통한 자기 관리를 포함하며 조직에서의 구조적인 지원이 없다면 케어를 위한 개인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멘탈 케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업무 부하(負荷)를 분산시키는 등의 구조적 개

선을 통해 직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인 및 동료 간의 소통 강화와 팀의 협력을 장려하여 업무 환경에서

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직무의 명확한 역할 및 기대치를 정의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유지함으로써 목회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은 개인의 멘탈 케어를 보완하며, 상호보완적

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들을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조직 내에서의 직무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으로는 

편의표본 추출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조직의 구성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조직문화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를 재

타당화하는 과정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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